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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포항지진 개요

 2017. 11. 15.(수) 14:29:31 (KST) 본진 발생
 규모: 5.4
 진앙: 36.109°N, 129.366°E 
 진원깊이: 3.5km (한국지질자원연구원)

6.9km(기상청 11월 23일 수정)

 현재까지 여진 총 67회 발생
- (11.25) 여진 2회 발생(규모2.3)
- (11.26~현재) 여진 발생 없음
- 9.12 경주지진 여진은 총 178회

I. 포항지진 개요

 포항지진 관련 단층 보도 (JTBC, ’17.11.28) 



I. 포항지진 개요

 피해상황 (11.29 11시 기준)
- (피 해 액) 약 1,235억원
- (인명피해) 총 92명(입원 9, 귀가 83)
- (이 재 민)  총 1,110명 일시대피

학교, 복지시설 등 총 11개소
- (공공시설) 학교·항만·문화재 등 총 644개소

학교건물 균열 235개소
면사무소‧공원시설 등 균열 155개소
포항항 항만시설 29개소, 국방시설 88개소, 
문화재 31개소, 기타 106개소(상수도 등)

- (사유시설) 주택·상가·공장 등 총 31,000개소
주택 28,811(전파 375, 반파 1,055, 소파
27,381), 상가 1,995, 공장 162, 기타시설 32
차량파손 38
경찰통제 상황(11.25~) : 총 6개소
* 대동빌라, 크리스탈 원룸, 대성아파트, 
한동맨션, 로뎀나무상담소, 그린‧상록‧푸른
빛 빌라

I. 포항지진 개요
 수습상황 (11.29 11시 기준) : 중앙수습지원단 및 부처별 수습

- (피해주민 지원) 
임시 거주시설 소독 및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‧텐트 설치, 임시주거시설 불편사항 지원 강화, 
감염병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,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
(부처별)
이재민 대상 자녀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(11.22~, 여가부), 긴급복지종합상담소 설치 및
운영(11.22~, 복지부), 주택전세자금 및 신규주택 구입 융자자금 긴급지원 협의(11.21, 행안
부),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80억 지원(11.16, 11.27, 행안부), 국민임대주택 활용, 이재민 임시거
처 제공 추진(국토부·LH) 등

- (피해시설물 안전점검 및 복구)
지진피해 민간주택(포항시 북구‧남구) 안전점검 추진(11.20~)
(부처별)
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완료(11.22~27), 복구계획 조기 수립(행안부)
포항 지진발생 땅밀림 현장 복구방안 마련 회의(산림청, 11.23)
포항시 승강기 124개소(740대) 긴급 안전점검 완료(행안부, 11.16~21)
포항 영일만항, 포항신항 정밀안전진단 실시(해수부, 11.15~)
진앙지 인근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점점검(고용부, 11.16~24)
도로,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수습(국토부)
원전·방폐장 등 32개소 안전점검 결과, 특이사항 없음(원안위, 11.15~24)
포항 지반 액상화 조사 착수(11.19, 재난안전연구원·기상청 합동) 등



II. 지진파 특성 정성훈, 지진공학회, 2017

 KBC2016 설계스펙트럼 비교
- 센서슬립 등 이견이 있는 PHA2의 계측값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
- 하나의 계측값이 짧은 구간에서 (평균+1σ) 를 벗어났다고 통계적 예측이 틀렸다고 할 수 없음

 강진 지속시간
- 4~6초의 비교적 짧은 지속시간을 가지는 지진

II. 지진파 특성 정성훈, 지진공학회, 2017

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 흥해읍, 장량동 등 일부 지역의 피해가 상당
- 민간주택 안전점검 1･2차(잠정) 결과 1,579건 중 사용제한 87건, 위험 56건, 기타 36건

 5층 이하 필로티 건물 1층의 기둥 손상이 심각한 사례가 다수 발생
 대피시설로 지정된 일부 학교건축물의 구조적 손상 역시 심각
 설계, 시공의 부실과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
 민간 소유인 경우가 많아 정부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닿지 않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

 포항지진 필로티 기둥 파괴 보도 (SBS, ’17.11.16) 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3.2km
 내진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, 설계ˑ시공 미흡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3.3km
 내진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설계 미흡

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3km
 내진설계 미적용

III. 건축물 피해 - 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1km
 내진보강 미적용



III. 건축물 피해 – 구조+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7km

 비보강조적벽, 표면마감재, 옥탑, 천장 등 비구조요소의 손상이 다수 발생
 구조물의 안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, 상당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유발 가능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1.9km : 외부 석재패널 마감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1.9km : 외부 조적마감  진앙거리 2.0km : 외부 조적마감

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7km : 내부 석재패널 마감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3.5km, 무단증축+파라펫+외부조적마감  진앙거리 2.2km

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2km : 조적채움벽  진앙거리 1.7km : 조적채움벽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2.1km : 옥상물탱크 (상)
 비보강블럭벽 손상, 내부 조적 탈락 등 (우)



III. 건축물 피해 - 비구조요소

 진앙거리 4.7km : 천장

III. 사회기반시설 피해

 건축물에 비하여 손상 수준이 낮으나 시설의 노후화를 고려한 대비 필요
 지중구조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

교량받침 파손

도로기능장애(포장균열, 단차)

영일만항 포장균열



IV. 지반 액상화 박두희, 지진공학회, 2017

 액상화: 지진동에 의하여 흙속의 물인 간극수의 압력이 높아지며 간극수와 흙이 뒤섞이면서 지
반이 물렁물렁해지는 현상. 간극수압이 유효상재압과 동일한 상태로 설명하기도 함. 포항에서
는 흙탕물이 솟아오르는 Sand Boil (Volcano) 현상이 관찰됨

 발생조건
− 높은 지하수위 (보통 지하수위 5m 이상)
− 느슨한 포화된 조립토(사질토, 실트, 자갈 등)
− 15-20m 이내에서 발생
− 위 아래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불투수층

(Elgamal et al., 1989) 포항(상), Canterbury, New Zealand(하)

IV. 지반 액상화 박두희, 지진공학회, 2017

 발생특성
− M>6 이상 거리<20km에서 피해가 큼
− 일본 Tohoku 지진(M=9) 시 진원으로부터 380km 이격된 동경에서 액상화 피해가 발생

 일어날 수 있는 피해
− 구조물 부등 침하
− Lifeline floating
− 사면붕괴 등

구마모토 지진(좌)
도호쿠지진(상)
네팔지진(우)



IV. 지반 액상화 박두희, 지진공학회, 2017

 포항지진 지반액상화 관련 고찰
− 액상화는 진앙지로부터 3km 이내의 논에서 관찰됨. 액상화 수준은 미미함
−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진동이 급격이 감소하여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
− CPT과 탄성파시험 수행하여 원인 파악 필요, 부지응답해석 병행 필요
− 액상화는 지하수위, 지진규모와 이격거리의 영향을 크게 받음. 기존의 서울 액상화 지도는
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있다고 가정되었음. 포항 지진에서 액상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서울, 부산
도 위험도가 높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
V. 요약

 (피해상황) 규모는 경주지진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나, 얕은 진원깊이,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
진앙까지의 거리 및 지반조건의 영향 등으로 구조물 파손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

 (지진파) 일부 계측값의 재점검이 필요하나, 경주지진의 지진파에 비하여 최대지반가속도는
낮으며 매우 짧은 주기에서의 Sa peak이 덜 명확하게 나타남

 (건축물) 흥해읍, 장량동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 피해가 심각하나, 대체로 설계 및 시공이 미흡
한 경우에 큰 손상이 발생. 비구조재 손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 (사회기반시설) 심각한 손상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속화될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를 고
려하여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 (지반액상화) 미미한 수준이나 국내에서 최초 발생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

 (기타) 구조물의 설계, 시공, 감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. 지진으로 인한
이재민 지원, 민간시설에 대한 보험, 전문가 활용 등 대비 및 복구의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
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ˑ조직운영의 정비 및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 필요



감사합니다


